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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도서 편찬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하는 내용 선택의 문제

와 어떻게편집할것인가하는 외형 제작의 문제이다. 이는 도서 출판의 발전적 측면에 있

어 중시될 뿐만 아니라, 책을 저술하고 편집하는 사람의 의식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는 점에서도 중시된다. 이렇듯 내용적인 면과 형식적인 면이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할 때

도서의생명력은 길어지게 된다.

유서는 오늘의 백과사전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온 전통시대 간행된 도서의 한 유형으로

여러 방면에 걸쳐 풍부한 자료를 수록하여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편집된 책이다. 이

러한 유형의 책에서는 정보 선택의 범위와 기준, 독자의 편의성을 중시한 배열 방법 등이

책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유서의 발전에는 편자의 아이디어 발상에 의

한 내용 선택 범위 확정, 편집 방법 개척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외부 환경

의 영향 또한 내용이나 체제 개발에 영향을미치지않을 수 없게 된다.

유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참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한 독자층을 겨

냥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문집이나 역사서 보다 편집자의 역할

이 강조되는 유형의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유서의 편집과 출판에 편집자의 의식이

크게 반영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본고는 전통시대 백과서전의 역할을 담당해온 유서를 중심으로, 발전과정, 기본 체제,

우리나라에서의 수용과 변화 양상, 현대적 계승의 방법 검토 등을 목적으로 한다.

Ⅱ. 類書의起源과基本體制

1. 類書의起源

유서는 간행된 여러 전적을 대상으로 일정 주제에 따라 내용을 선별, 분류 편집하거나,

韻으로 배열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편집된 책이다(《辭源》, 商務印書局; 採集群書 或以類

分 或以字分 以便尋檢之用者 是爲類書). 그렇기 때문에 주제의 선정과 자료 선택, 합리적

배열이 책의 질을 결정하는 관건이 된다. 양적인 방대함에서 오는 제작비 부담뿐만이 아

니라 편찬자의 다양한 독서, 강렬한 주제 인식 등이 뒷받침되어야 유서 편찬이 가능하다.

실용성이 강조되는 이 유형의 책이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 의하여 활발한 출판활동을 보

이는 것도 이러한 유서 출판의특성과무관하지 않다.

새로운 형식의 도서 출간은 절실한 필요성에 의하여 시작된다. 출간된 도서 양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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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에 따라 주제에 따른 내용 선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것이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하는 일은 자연적 문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유서의 필요성은 서

적이 흔치 않았던시대일수록 더욱 절실한 문제였을 것이다.

우리나라 유서의 출발은 漢籍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체제와 내용을 그대

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때로 현실성있는 내용을추가하고, 편집 체제에변화를시도하

여 내용의체계화, 검색의 편리성 도모 등으로유서의한국적특성을 정착시켜 나갔다.

유서는 참고도서로서의 일차적 가치를 지니지만 이미 간행된 전적에서 자료를 선택한

다는 점에 있어서 자료의 섭렵 정도에 따라 문헌을 정리한다는 의의도 지닌다. 주제 선정

과 선정된 자료의 체계적 분류 등 유서의 기본 체제를 갖춘 본격적 유서가 편찬되기 이전

에 유서에 접근하는 유사한 서적이 존재한다. 《鐸氏徵》, 《呂氏春秋》, 《淮南子》등이 이들

인데 이들은 성격상 유서와 유사한 편집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鐸氏徵》은 내용의 선별

은 있지만 편성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여씨춘추》나《회남자》는 여러 서적에서 내

용을 선별한 것이 아니라문사들이 한 말을 수록하고 있다는점, 즉 자료의출처를밝히고

있지 않다는점에서유서로보기에는 미흡한점이 있다(김윤식, 1997, p. 16).

이에 비하여 魏나라 文帝 때 편찬된《皇覽》은 내용의 선별과 일정한 의도적 편성 체제

를 갖추고 있다(初 帝好文學 以著述爲務 自所勅成垂百篇 又使諸儒撰集經傳 隨類相從 凡

千餘篇 號曰皇覽. 陳壽, 《三國志》, 魏書 권2, 文帝紀 제2). 魏 文帝가‘諸儒로 하여금 경전

을 찬집케 한 후 類로 구분하여 천여 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서의 편집 태도와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王應麟·吳淑 등이“유서는《황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한 것은 여기에 근원하고 있는 것이다(김포옥, p. 3).

또한 유서가 분류법상 독립적인 類門으로 처음 나타나는 것은 송 仁宗 때 편성된《崇文

總目》( 1 0 4 1 )과《新唐書》( 1 0 6 0 )인데, 이들 책에서는 類事類를 따로 두고 여기에 황람을

포함시키고 있는 데서 볼 수 있듯 유서의본격적인 출발을《황람》에 두고 있다.

이후 齊에서 梁(제1기),  唐宋(제2기) 등을 거쳐 淸初에 와서 극성을 이루게 된다(김포

옥, pp. 139~140). 이러한 발전과정 속에서 조선의 유서 편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

면서 출판의한 부류를형성해갔다.  

2. 類書의基本體制

유서의 특징적인 면은 類別로 분류 편집하거나, 字의 韻에 따라 배열하는 편집 체제에

서 찾을 수 있다. 운에 따른 배열은 정해진 운에 따라 선택된 古事 머리 글자의 운에 따라

배열하는 정해진 방법을 쓰지만, 유별로 분류 편집할 경우에는 유의 1차적 분류 체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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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각각의 하위 항목 개발 등에 있어 편집적인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 李恒은《玉海》서

문에서‘中才以下는 尋檢에 資하였는데 심검의 책은 유서를 숭상하였다. 내용을 部로 나

누고 類例로 실어 마치 동전을 한 줄에 꿰듯이 일일이 순서 있게 실었다’라고 하였는데

(李恒, 《玉海》序文), 바로‘순서 있게 수록한 것’이 내용 전체를 독서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유서의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유서의 기본 체제를 갖추고 있는《황람》은 전권이 전하고 있지 않아 전체의 체제를 파

악할 수 없다. 수나라 虞世南이 편찬한《北堂書抄》는 帝王, 政術, 爵位, 禮儀, 樂, 衣冠, 服

飾, 車, 天, 地, 藝文, 酒食, 歲時 등 1 9部로 유문을 나누고 각 부는 다시 여러 세목으로 나

누었다. 이에 비하여 淸代에 편찬된《古今圖書集成》은 曆象, 方輿, 明倫, 博物, 理學, 經濟

등 6彙編으로 대분류하고 이를 다시 3 2典으로, 여기에 다시 6천여 부를 두어 총 1만권으

로 편찬하였다. 필요로 하는 자료를 찾기 위하여는 상위 개념에서부터 아래로 찾아가는

순서를밟아야한다.

古事, 詩文 등에 관한 내용을 류로 분류하여 편집하거나, 운에 따라 배열하였기 때문에

검색을 하기 위하여는 찾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유에 속하는지, 첫글자가 어떤 운에 속하

는지를알아야검색할수 있다.

전 주제를 포괄하면서 유문의분류 체계를 갖고 있는 이들 유서는 시대에따라, 혹은 도

서의 성격에 따라 분류 체계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체계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자료의 성격과 강조 분야, 분류의 한계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유서가 참고용 독

서에 주안점을 둔 방대한 양으로 출판되기 때문에 유문의 분류 체계는 현재와 같이 색인

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가필요한 자료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유문

의 분류 체계는내용과함께 유서의 두 가지 축으로작용한다.

유문에 의한 분류 체계가 주제에 중점을 둔 분류라면, 사전의 표제어 배열과 같이 운에

따라 배열하는 방법도 적용되고 있다. 운을 배열 기준으로 삼은 것은 시율과 절구에서 압

운하는 데 참고하는 문장을찾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고려한까닭이다. 현존 최고

본《운부군옥》을 비롯하여 淸나라 聖帝의 명으로 장옥서 등이 찬한《佩文韻府》가 대표적

인 서적이다. 이는 찾고자 하는 글자가 어느 운에 속하는지 먼저 사서에서 확인해야만 쉽

게 찾을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운을 활용한 글을 짓기 위해서는 더 없는 참고

가 된다.

여기서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선별 내용을 주제에 따라 1차 분류하고 다시 동일 주제

내에서자모순배열을생각할수 있는데《騈字類編》이 이러한배열 방식을 취하고있다.

내용의 주제적 선정과 효과적 배열 방법을 기본 축으로 하여 등장하기 시작한 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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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욕구와 필요성에 따라 종합 주제와 단일 주제를 포괄하고, 검색의 편리성을 감안

한 항목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의 효과적 배열과 편리한 검색

을 위한 유문 설정이중요한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Ⅲ. 朝鮮時代類書出版의編輯類型

1. 中國本類書流入과活用

문화의 수용과독창적 창조는 출판을통하여구체화된다. 초기 우리나라에서의 유서 활

용은 중국에서 간행된 유서를 들여와 참고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 문화적 성숙에 의한 필

요성 증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유서의 출판 현상도 수용의 단계를 넘어 창조의 과정을 거

친다. 실정에 맞게 재편되거나 형식에내용을담는 독창적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중국의 유서가 처음 들어 온 것은 1 3 3 4년 원나라 陰時夫가 찬한《韻府群

玉》이다. 《운부군옥》은 운에 따라 편집 배열한 까닭에 문인들 사이에 수요가 증대되었다.

초기 유입이후 강원도 관찰사 柳季聞에게 명하여 1 4 3 7년(세종 2 9년)에 복각하여 수요

를 충족시켰다.

중종 때에는 영의정 尹殷輔 등이 시를 짓는데 가장 긴요한 책《韻府群玉》을 낭관의 주

도 하에 큰 글자로 간행하자는 건의에 따라 재간을 추진하게 된다(조선왕조실록 , 중종

3 5년 1 1월 2 8일 을묘) .

중종 대에는 이와 함께 刪定 新增을 통한 새로운 간행을 추진하게 되는데 찬집 책임을

표 1. 유서의편목구분

•1차분류

6휘편

彙編

彙編

典

典

典

部

部

部

•2차분류

3 2전

•3차분류

6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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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고 있던 대호군 이희보의 상소를 보면 당대인의《운부군옥》에 대한 인식을볼 수 있다.

뜻밖에 늙은 나이로 외람되게《群玉》을 찬집하는 임무를 맡고 보니 명을 받은 이

후 밤낮으로 근심하여 잠을 잊고 음식을 끊으면서 잘못된 것을 살펴 바르게 하고

거듭된 것을 산정하며 저기에서 상세한 것은 여기에서 생략하고 전집에서 뚜렷한

것은 속집에서 삭제하느라, 지난해 봄부터 올 중추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힘과 마

음을 다하여 편집이 성취되기를 바라며국가가 위임한 뜻을 저버리지 않으려 하

였습니다. 더구나《운부》의 글은 儒家의 큰 모범이므로, 하나라도 잘못된 데가 있

으면 만세에 폐단을 끼치게 됩니다. 어찌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줄 알면서 무릅쓰

고 있어 한때의 책망만을 면하고 만세의 비평은 돌보지 않겠습니까(조선왕조실

록 , 중종3 9년 8월 5일 신미) .

이러한《운부군옥》은 세종조 <오례의>에 인용되기도 하고, 중종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에 흩어진 책을 모으는 일을 전개할 때 상으로 내리기도 하였다. 성종 때에는 역으로

大內殿 使人 元肅이《육경》과《운부군옥》등을 내려주기를 청하여 각각 1건을 내려 주기

도 하였다(조선왕조실록 성종 1 6년 1 0월 1 0일 정해) .

중국 유서의 재간행에서 벗어나 우리 실정에 맞는 운부군옥이 간행된 것은 선조 때다.

권문해는《운부군옥》의 체제를 근간으로 여러 문헌을 섭렵하여 단군시대부터 편찬 당시

까지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 인물, 문학, 식물 등을 총망라하여 운별로 분류 편찬하고《大

東韻府群玉》이라 이름하였다. 이 책은 이미 1 5 8 9년에 편찬이 완료되었지만, 임진왜란으

로 간행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1 7 9 8년(정조 22) 7세손 進洛이 정범조의 서문을 받고

1 8 1 2년(순조 1 2 )에 간행을 시작하여 1 8 3 6년(헌종 2) 완간하였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재간되었다.

《운부군옥》은 천년의 사실을 모아 1 0 7운 아래 배열하였으니 진실로 운학의 넓은

바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책이지 우리나라의 일은 아니다. 초간

권문해 선생이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鄭範朝, 大東韻府群玉 序) .

《대동운부군옥》은 우리 나라 수천년 사적이 요연하게 밝히고 있다. 충효 열 삼선

에서부터 흉사, 사적, 선석, 탄망 등 자세치 않은 것이 없으니 후인으로 하여금 권

계를 삼게 될 것을 의심치않는다(金應祖, 大東韻府群玉 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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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운부군옥》과 함께 널리 읽힌 유서는《사문유취》이다. 《사문유취》는 송나라

의 祝穆이 당나라 구양순의《예문유취》를 본떠 사실과 시문을 수록하고, 유별로 나누어

편찬한 책이다. 성종 1 2년에는 중국에서《자치통감》과 함께《사문유취》1부를 하사한 기

록이 보이고(조선왕조실록 성종 1 2년 1 2월 2 8일 무진), 이어 성종 2 4년에는 校書館에서

印刊하여 문신에게 頒賜하기도 하였다(성종 2 4년 9월 2 9경신) .

명종 때는 경연사 심연원의 청에 따라 紹修書院에 1질을 내리기도 하지만, 다음 해에는

임고서원의 청에‘조정에 남아있는 것이 1질뿐이어서 내려 줄 수 없다’는 예조의계를 보

면(명종 9년 1 1월 2일 기해) 당시의 사문유취 출간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사문유취》는 왕실 의식 절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중종 3 2년 4월 2 6

일 갑술, 중종 3 2년 4월 2 6일, 중종 3 7년 5월 2 2일 임인) .

성종 때는 갑진자로《古今事文類聚》를 간행하는데‘新編古今’이란 말을 붙이고 있어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후대 김육은《사문유취》에서 번잡한 것,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요지만을 추려 초하고 그밖에《예문유취》, 《당유함》, 《천중기》, 《산당사고》, 《운부군옥》

등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 윤색하여《類苑叢寶》로 간행하여 활용도

를 높였다(兼取藝文類聚, 唐類函, 天中記, 山堂肆考, 韻府群玉等諸書 因其標題而增損之

補其闕漏而潤色之一帙之中包括數百卷之精華 名之曰類苑叢寶. 김육, 《유원총보》自序) .

이밖에 百官과 관련된 부분만 가려 뽑아《古今事實類聚》로 간행하여 간소화의 경향을 보

이기도 한다.

2. 自體出刊과實學者들의類書認識

중국 유서를 재출간하거나 내용을 보완 편집하여 출간되는 유서와는 달리 현실성 있는

충실한 내용과 독창적 편집체제를 갖춘 유서의 출간으로 창조성이 발현된다. 편찬 의도

에 맞는 내용을 새롭게 선하여 독창적 체제를 갖추어 출간하는 단계다. 수용의 단계를 넘

어 문화적 독립성 확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선 자체 출간된 유서는《고사촬요》를

【재편】

新編古今事文類聚

【정착】

유원총보초

大東韻府群玉

【축약본】

유원총보초

【중국원전】

사문유취

운부군옥

표 2. 유서의편찬의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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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보고 있는데, 이 책은 1 5 5 4년에(명종 9) 어숙권이 사대교린을 비롯하여 일상

생활에필요한내용을뽑아 수록하고 있다.

세상을 살아감에 처리해야 할 일은 수없이 많다. 아무리 총명하다고 하더라도 일

에 임해서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사림광기》와 같은 책은 이

러한 때를 대비하여 편찬된 책이다. 우리나라가 비록 한 지역에 있지만 사대교린

은 물론 경대부에서부터 서리, 또 선비에 이르기까지 공사의 여러 가지 일을 정확

하게 알고 典故에 따라 행할 때, 일은 바르게 처리된다. 그런데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책 역시 구하기 어렵다. 있어도 자세하지 않아도 될 것은 자세하게 되어

있고, 반듯이 있어야 할 것은 빠진 경우도 있다. 그래서 참고하는 사람들이 항상

불편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나는 두 책을 참고로 하고 故實을 널리 구하여 찾는

한편 보고 행한 것을 참고로 적절한 것을 가려 책을 만들었다(魚叔權, 故事撮要

序) .

이 책은 위 서문에서 사대교린을 비롯, 경대부에서 여항의 여러 선비에 이르기까지 일

상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했다고 하지만 일상생활보다는 사대교린에 중점을 두고 있

다. 편찬과정에서도 출간이전에 영의정 심연원, 우의정 尹漑, 참판 沈通源, 도헌 윤춘년

등의 내용 검토를 거쳐, 대제학 정사룡 등이《고사촬요》라는 제목을 내어 책을 간행함으

로써 공신력을 높이려하고 있다.

이 책은“우리나라의 묘호는 중국 사람으로서 모르는 자가 없고, 《여지승람》과《고사

촬요》가 중국에 매우 많이 흘러 들어갔습니다(선조 3 1년 1 0월 5일 정사)”에서와 같이

중국에도 유입되어 읽혔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일본에서《퇴계집》과《고사촬요》를 요구

한 적이 있었으나 허락지않았다.

초간 이후 1 1차례나 속찬과 개수가 이루어졌다. 이어 간략하거나 혹은 번잡함이 있어

徐命應이 예문관 제학으로 부임하여 정충언으로 하여금 교정하게 하고, 영의정 金陽澤에

게 증삭하게 하여 1 7 7 1년(영조 4 7 )에《故事新書》로 간행되었다.

서명응은 이 책의 편찬 동기를《고사촬요》가‘황조 사신의 왕래에 대한 사항이 거의 반

을 차지하고 있어 인사의긴요한것이 빠진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撮要載皇朝使价往來之

事實者幾占粹 而其於人事之切要 則所闕多矣 蓋魚叔權以學官撰事大文字 泌欲有所考而不

得不然. 徐命膺《故事新書》自序)’라고 하였다. 편찬동기에서 보이는 것 처럼 사대교린에

관련된 내용을 축소하고 일상생활에 긴요한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개편을 거치면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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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다양해져 天道, 地理, 紀年, 典章, 儀禮, 行人, 文藝, 武備, 農圃, 牧養, 日用, 醫藥 등

1 4문으로 나누고관련 내용을분류 수록하고 있다.

《고사촬요》에서《고사신서》로 이어지는 자체 출간 유서는 紀年, 中朝忌辰, 進貢方物數

目, 大明官制, 接待倭人事例, 八道道程 등 일부 한정된 내용에서 天道, 地理, 紀年, 典章,

儀禮, 行人, 文藝, 武備, 農圃, 牧養, 日用, 醫藥 등으로 확대하여 사대부뿐만이 아니라 일

반 서민을 포괄하고 있다. 《고사신서》범례는 현실적으로 어떤 유서가 필요한가 하는 점

을 잘 보여주고 있다.

①《고사촬요》는 사신 왕래에 관한 일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일상생활에 중

요한 일은 많이 빠져 있다.

② 일용만사가 天時에 근본을 두지 않은 것이 없다. 天時는 인사의 벼리가 되므로

맨 앞에 싣는다.

③ 이 책은 達官 窮儒 大人 小人 逸士를 막론하고 모두 보도록 하였다. 혹 멀리 떨

어진 궁벽한 곳에 먹을 것도 없이 추위에 떨거나 급박하게 병에 걸렸을 때, 이

를 치료할 수 없다면 얼마나 애석한 일이겠는가. 이 책은 이러한 때, 의약을 급

하게 구할 수 있는 것과 같으니걱정할 것이 없게 된다(고사신서 범례) .

위에서와 같이《고사신서》는 현실 생활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여 실생활에 긴요한 내용

을 담는데 주력하고 있다. 관료생활, 농사짓는 일, 술 담는 법에서부터 해충 퇴치에 이르

기까지 긴요하고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여 실용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수록 내용상의

변화 추구는 도서의 실용성이 강조되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용성을 강조한 유형

의 유서와 함께 학문적 고증, 또는 인용 출처의 명확을 기하려는 목적성이 중시되는 유서

가 출간된다. 이러한 유형의 유서의 편자들은 대부분이 실학자들이다. 이는 당시의 학문

적 경향이나 학문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대체로 역대의 소설이나 여러 가지 서

적이 있는 것은 故實을 듣고 고증함이 많게 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기 때문이니 또한

그 효용이 적다고 할 수 없다(《芝峯類說》, 自序)”에서 처럼 현상이나 이론, 또는 상황 등

에 정확한고증의필요성에 유서의비중을 두고 있다.

이규경은“그 精蘊을 해독하지 못하여 평소에는 능히 아는 듯이 말하나 실지에 다다라

서는 어리둥절하고 어두우며 그 본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그것을 물으면 머뭇거릴

따름이니 이는 도리어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자만도 같지 못한 것이다(《五洲衍文長箋散

稿》序)”라고 한 바와 같이 명확한지식 체계 수립에유서의필요성을 두고 있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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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서적의 간행은 미리 체계를 세워놓고 간행된 것이 아니다. 《성호사설》이 그렇듯

학문·독서·교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뽑고 모아둔 기본 자료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지봉유설》을 편찬한 이수광이“적어둔 글은 모두

3,435 조목으로 처음에는 나의 기억에서 생각나는 대로 적었다.  그러나 편질이 이미 매

우 많아졌으므로 비로소 분류하게 되었다. 그런 까닭에 혹 뒤섞이어 정제되지 못하였음

을 면치 못하였다(《지봉유설》自序)”라고 한 바와 같이 자료 수집 후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볼 수 있다.

성호의《성호사설》이 順庵 안정복에 의하여《성호사설유선》으로 재편되는 이유도 여

기에 있다. 성호는《성호사설》을 정리하는 순암에게“말이 되지 않는 곳은 모두 지워 없

애버리고 또 쓸데없이 번잡한 것은 적당히 정리하여 간소함을 위주로 하면 좋을 것이오.

지금 목록을 보고 마음에 놀란 것은 어찌 이렇듯 繁 한 것을 좀더 추려내지 않았는가 함

이오”라고 하였다. 심지어는“마음대로 깎아버리고 자구 중에 의심스러운 것은 모두 고치

고 나에게 물을 것도 없소. 그 중에 혹 의에 어긋나지 않는 것도 없지 않으리니 이를 의논

하여 간추려 남겨둔다면 이것은 나의 저술이 아니라 그대들의 저술이 될 것이오”라고 한

것은 자료의 양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선택, 분류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반면에 출전은 명확하게 밝혀 구분을 두고 있다. 기록한 것은 古書에서 나왔건, 見聞에

서 나온 것이든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놓았다. “인용한 서적은 6경 이하 근세의 소설과

여러 문집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3 4 8가의 글을 참고하였으며 기록한 사람의성명은상고

고사신서

서명응1771 영조 47 15권7책

고사촬요

어숙권1554 3권3택

원 전 개 편 현대 출판 기 타

지봉유설

1634 인조12 20권 1 0책

성호사설

이익

임하필기

3 0권 1884 16편

오주연문장전산고

반계수록

성호사설유선

안정복1929 10권5책정인보 교열

•성호사설

민족문화추진회1 2책

•성호사설정선

현대실학사

지봉유설

남만성역

임하필기

민족문화추진회

오주연문장전산고

표 3. 類書出版의變化段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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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본조까지 2 , 2 6 5인인데모두 별권에 기재하였다(《지봉유설》범례) .”

이렇듯 실학자들은 유서 편찬에 참여한 실학자들은 내용을 정확히 고증하고 참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유서 출판에 주안점을 두었고 또는 우리 것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데에 유서 출판의가치를 두고 있다.

실학자들이 편한 유서는 처음부터 기획되어 출간되는 것이 아니라, 학문 과정에서 내용

의 주요 부분이선택되고 이를 대상으로 체계를 세워 선별 편집하는 과정을거친다. 이 과

정에서 고증과 부연 설명 등 편자의 관점이 가미되기도 하는데 이는 사전형식으로 발전

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수 있다.

Ⅳ. 類書編纂의傳統과繼承

1. 國譯單行本出刊

유서는 전통시대 출판의 한 양식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본격적으로 유서의전통을 계승

한 도서는사전류라 할 수 있지만, 알게 모르게현대 출판의기법적인 측면에도 영향을미

치고 있다. 백과사전, 주제별 분류사전 등은 내용이나 검색 기능에 있어서 유서가 따르지

못하지만 편집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기본 자료로서 유서의 역할은 크다. 사전편찬의 기

본자료로서의 유서의 역할 외에 사전이 갖지 못하는 고유의 역할을 담당하는 단행본 출

판에도 유서의 전통성은 찾아진다.

유서가 실용성에 충실한도서라하더라도 출간 당시의 활용 영역보다는 크게 축소될수

밖에 없다. 오늘의 현실에적용될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 문화적 현상을 이해하고 체계화하는 연구자료로서는 계속성을 지닌다. 더구나 유서

의 내용은 한 방면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방면을 포괄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성

있는 분야도 존재하게 된다. 이 분야를 발굴하고 재가공하는 것이 유서를 기본 자료로한

단행본 출판의 방향이다.

개화기 이후 유서 출간은 어떤 양상을 띠고 전개되는지《성호사설》의 경우를 살피기로

한다. 1915년 고전간행회에서《성호사설유선》을 간행하였고, 1929년에 京城文學書林에

서《성호사설》을 2책으로 간행하였다. 또 같은 해 광문서림에서 정인보가 교열하여《성

호사설유선》을 천지, 인사, 경사, 만물, 시문 편 등 5편을 1 0卷5冊으로 간행하였다. 1976

년에《성호사설유선》전2권으로 조승룡이 영인본을 간행하였다. 1982년 경희출판사에

서 영인본을 역시 2책으로 간행하였다. 1977년에 동화출판공사에서 韓國의 思想大全集

2 4에 택리지를 수록하였다. 이러 1 9 8 2년에는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색인을 포함하여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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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국역하였다.

이렇듯《성호사설》의 출판은 대체로 3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단계는 영인출판의 단

계이고 그 다음 초역 출간의 단계를 거쳐 완역으로 이어진다. 이러한《성호사설》의 출간

은 연구자를 위한 출간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인의 교양 독서물과는 거리가 있다. 일반인

의 독서물로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는 번역 출간으로 부족하다. 유서가 실용성에 주안점

을 두고 편찬된책인만큼, 현대서에서도 실용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

현대 실학사에서 편한《성호사설정선》은《성호사설유선》에서 538 항목만을 선별하여

번역 출간한 것이다. 체제도 달리하여 상중하 3권으로 분책하고 상권에는 한국과 중국의

역사 인물에 대한 논평과 일화, 시가와 문장에 대한 평, 시인에 대한 평론 등 1 8 4편을 모

았고, 중권에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론, 역사 용어에 대한 고증, 역사에 나타난 교훈에

관한 글 등 1 6 7편을 모았다. 하권에는 경전에 나타난 옛 성현의 교훈, 학문과 인격 수양

에 관한 글, 사물의 어원에대한 탐구 등 1 8 7편의 글을 실었다.

솔출판사에서 나랏말싸미 8로 간행된《성호사설》(1997, 최석기 역)은 재해석의 과정을

거쳐 또 다른 독자를 겨냥하여 출간하고 있다. 항목도 더욱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이렇듯

유서는연구 자료의 개발이라는 측면과 독자 확보라는 두 측면을 고려하면서 현대 독자와

만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문제는 당시의 독자 요구를 읽었던 당대 편집자의 의욕 못지

않게 고전을 새롭게 창조하려는 이 시대의 편집자가 새로운고전을 만들어 가게 된다.

2. 컨텐츠開發可能性

새로운 매체 등장에 따른 출판 환경의 변화는 당연히 독자층의 취향 변화를 가져왔다.

기초 고전에 포함될 수 있는 유서는 인터넷 컨텐츠 개발의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다. 고전

자료의 디지털화 과정을 거치면서 부가 기능을 확장시켜 이 시대에 필요한 자료로 재생

산하는 일은 고전의 현대화라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할 사항이다. 이는 새로운 계층의

독자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유서의 디지털화는 각 도서관에서 구축 서비스하고 있는 서지사항 및 해제 제공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유서를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고전의디지털화가 1차로 이

루어져야 한다. 고전국역전문기관인 민족문화추진회에서는 일찍부터 고전의 디지털화에

관심을 갖고 고문헌 DB 구축하여, 고전국역총서, 한국문집총간, 고전국역총서 해제, 한국

문집총간 해제 등을 독자서비스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부에서는 2 0 0 0년부터 역사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전산화하여 사

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행하여 역



232 類書編纂의展開樣相考察

사자료를 전산화하고 한국역사종합정보시스템(http:// www.koreanhistory.or. kr)을 운

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고전적, 고문서, 고지도 등의 기본 컨텐츠 외에 한국사기초사전, 한국사연

표 등을 추가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다양한 검색 기능을 두어 자료 검색에 편리성을 도모

하고 있는 점, 각주 기능, 관련사항 검토 등 부가 기능은 종이책이 따라오지 못하는 절대

적 편리성을 갖추고있지만유서는서지사항을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다.

고전의 새로운 가치 창조는 국역을 통한 대중화 도모, 전산화를 통한 D B구축에 머물지

않고, 생명력을 가진 새로운 컨텐츠로의 재생산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 유서는 문헌의

주제별 정리, 주제를 향한 집중력 등의 특성을 가진 도서다. 수록 내용들 여러 형태의 컨

텐츠로 개발되어 독자를찾아갈 때, 고전으로서의 가치도증대될 것이다.

Ⅴ. 맺는말

앞에서 논의된 유서에 관한 논의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황람》에서 출발한 중

국의 유서는 직간접적으로 조선의 지식계층에 영향을 미쳤다. 초기에는 구하여 읽는 정

도에 그쳤지만 현실에 맞도록 내용이나 편집에 변화를 꾀하여 재출판하게 된다. 《사문유

취》는 조선에서 가장 많이 읽힌 중국의 유서로《고금사문유취》, 《유원총보》등으로 그때

그때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변화함을 보이고있다. 반면에《대동운부군옥》과 같은 도서는

형식과 도서명만을 借用하고 내용은조선의것으로대체된다.

조선에서 독립적으로 출판된 첫 유서로《고사촬요》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초기 유형에

속한다. 여러 차례 보완되는 가운데, 내용이 한국화되어 가다가 결국은《고사신서》로 정

착된다.

유서의 편자는 실학자라는 점도 하나의 공통적 요소로 볼 수 있는데, 일정한 주제를 정

하고 자료를 모아 체계적인 편찬에 이르지는 못했다. 독서, 또는 교육의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기록해두었다가 후에 분문 편찬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

서는 자료 類編 段階에서 발전하여 고증을 가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첨가하여 저서의 방

향성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 유서는 그 내용이 여러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분야 연구 자료 제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유서의 편찬 양식은 事典類로 이어지고 있으나, 허균의《한

정록》, 빙허각 이씨의《규합총서》등과 같은 독립된 주제의 유서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고전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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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study for process of development in publishing of Ryuseo

Lee, Chang-Kyeong
Professor of Shingu College Department of Publishing & Media Science

R y u s e o (類書) is a type of traditional books and seems like today’s encyclope-

dia. For compilation of this book, the contents with good ideas and the improve-

ment in method of editing are very important.

The process of development, basic form, reception and transformation, the

method of succession in today were investigated with the traditional Ryuseo

through this study.

In Korea,  the publishing of this book in the beginning was just republishing of

Chinese Ryuseo. During the reign of king Sunjo of Chosun dynasty, Ryuseo for

Korean, 《D a e d o n g e u n b u g u n o k (大東韻府群玉)》was published. Also the basic form

of Ryuseo had to be changed in this period. 

Kimyuk increased practical use of this book by summarizing 《S a m u n r y u c h u i (事

文類聚)》.

The first complete Korean Ryuseo was 《K o s a c h a l y o (故事撮要)》that was pub-

lished in 1554,  king Myungjong. In  the book was included contents about diplo-

macy and daily life by Eosukkwun. In 1771, king Youngjo, 《K o s a s h i n s e o (故事新

書)》was published.  It  had more information about actual life than Kosachalyo.

Ryuseo should be considered with two things when it is read by modern read-

ers. One is  the development of material for study and another is to ensure the

r e a d e r s .

So Ryuseo could be a good basic material for developing contents of internet.

Reproduction of this book by new one should be considered with increasing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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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Because reforming classical material by digital one is necessary for

daily life in today.


